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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대구의 5기 가정국들아, 나 예수니라.

오늘 기도회를 한다기에, 

내가 작은 자 통하여 나의 심정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5기 가정국!

세상의 모진 바람, 환란풍파 다 이겨내고

선생 믿고, 나 믿고 이 길 걸어온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을 나는 아노라.

창조주의 뜻대로 세상으로 나가 짝을 찾지 아니하고,

섭리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내가 정해준 짝과 더불어

이 섭리를 걸어가는 너희의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말 그대로 축복이노라.

하나 둘 아이를 가질 때 마다 가장 기뻐한 자가 나니라.

나는 기뻐 더욱 축복해주었노라.

절대 내가 지켜주고 이제껏 함께 해주었음을 기억하라.

내 심정을 알고, 내가 해주었음을 아는 자에게는

나의 축복이 더욱 가득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5기 가정국!

너희의 할 일은, 

사랑하는 너희 자녀를 나의 신부로 기르는 일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길러

훗날 나의 귀한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일 자로 키워라.

너희의 욕심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키우면 

그는 나에게 귀히 쓰이지 못하고,

세상에 천하게 쓰여 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 

나에게 모두 맡기면 내가 이상적으로 성장케 도와주겠노

라.

나의 신부여, 나의 사랑아,

나는 전능한 하늘 보좌에 앉아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니라.

사랑하는 섭리의 자녀들 또한 긍휼히 보고 도와주어라.

너의 의가 더욱 커져 천국까지 닿을 것이다.

힘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목마른 자, 아픈 자, 

교회에 두루두루 살피며 알아주고 도와주어라.

본이 되어 밑에 7기 가정국, 청년부 모두 감동받아 

너희를 거울삼아 섭리 따라오게 된다.

알겠느냐?

(5기 가정국의 나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서로 하나 되어라.

서로 위해주어라.

각자의 가정의 배필에게도,

다른 가정의 형제에게도 

두루두루 잘해주는 자에게

나는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진다.

그러한 가정에는 내가 항시 있으니 

평화와 사랑이 깃들 것이다.

5기 가정국들아, 서로서로 하나 되어라!

뜻 모아 대구도 일으키고 섭리도 일으키자.

(은하수 어린이집이 허가가 날까요?)

그러하다. 내가 하는 일인데 못할 것이 있겠느냐.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아라.

은하수 어린이집 가운데 

내가 꿈도, 희망도, 사랑도 부어주겠노라.

세상의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금과 동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금같이 멋있는 신앙으로 키워라.

5기 가정국들아, 너희들이 달리 5기 가정국이겠느냐?

5기! 오기!

오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신앙도 사랑도 지켜나가자.

사랑해~

오늘 너희에게 전한 모든 한마디, 한마디 새겨듣고 

잊지 말아라.

나의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다. 생명이 좌우된다.

똑똑한 자들이니, 알아들을 꺼라 믿는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섭리에 데려와 축복식까지 해 

준 

너희의 영혼의 신랑 예수였느니라.

너희의 짝 보다 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알지?

그 다음이 내가 정해준 너희 짝이다.

서로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다오.

또 생활 가운데 만나자.

사랑해

너희의 신랑 예수가. 


